
연중 제33주일                                                                 2018년 11월 18일(나해) 2394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이 태 희 박 명 숙 박 지 희  

8시 미사 김 지 은  윤 석 채  한 영 미  김 철 순  

11시 미사  최 혜 숙  최 윤 승  이 성 희  추 영 철 

6시 미사  이 미 첼 전 수 연 선 다 형  유필립·홍혜진·송지연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화답송 

입당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예물준비성가 
  

512번 
216번 

주여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69번 
197번 

사랑의 성사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423번 천년도 당신 눈에는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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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제33주일 전례력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수

님은 오늘 복음(마르코 13: 24-32)에 세상의 종

말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다음 주일 올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의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서곡과 같은 복음입니

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즉 멸망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

니다. 따라서 오늘의 무거운 복음은 절망이 아니

라 역설적이고 희망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난 주말 8명의 봉사자들과 서인도 제도에 위

치한 아이티의 수도 포토프린스(Port-au-

Prince)에서 한국의 꽃동네 수도회에서 운영하

는 꽃동네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는 정신

적 육체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며 가족이 없는 

남녀노소 모두 200여 명이 넘는 식구들이 살아

가는 곳입니다. 

 

 아이티라는 나라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가난한 나라이기에 보통 사람들

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으

로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한 복지는 생각하기 힘

들고 오히려 사회의 짐이 되는 곳입니다. 성경의 

나병 환자나 눈먼 이, 다리 저는 이 등의 장애인

이 죄인 취급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해주심으로서 사회와 화해

시킵니다. 

 

 아이티의 꽃동네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의 안식처였습니다. 의료팀을 중심으로 

한 우리 봉사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해주고 돌봐

주는 봉사를 통해 그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조금

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봉사자 자신의 열성적 은총도 포함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하느님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

다. 

 

 우리 본당 의료 선교팀이 매년 방문하는 볼리

비아의 산안토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선교 

중심의 꽃동네와는 달리 대구 대교구의 신부님

들이 현지의 외딴 산골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신

앙의 성사 중심의 선교를 하는 곳입니다. 그들 

또한 경제적 지리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사람들로 갈 때마다 거의 천여 명의 주민을 봅니

다. 

 

  많은 이들이 산길을 몇 시간을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심각한 환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

악한 식생활로 위장병이나 과로로 인한 근육통

을 호소합니다. 그들이 받아가는 위장약과 진통

제로 위로를 받지만 더 큰 위로와 치유는 그들의 

고통을 누군가가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치료가 아니더라도 받아가는 비타민이나 약의 

양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그들의 눈은 고마운 마

음으로 빛나고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모나리자

의 미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눈

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치유와 구원의 시작입니

다. 이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을 듣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하느님은 당신이 말

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기도의 응

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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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의 기본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선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선교는 동

정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사랑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은총의 보고라는 생

각입니다.  

 

 결국 그 은총은 그들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하느님은 계신다는 진리

의 깨달음입니다. 가장 약한 이들이 세상의 버림

을 받아도 하느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의 복

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가 행동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은 어느 성인의 엄청난 기적이 아니어도 아

주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도 그의 아주 사소한 행

동 말 한마디가 세상을 더 밝기하고 더 살만하고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영웅에 의해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백성의 믿음으로 변합니

다. 예수님의 3년간의 짧은 공생활이 시공을 뛰

어넘어 그토록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작은 

이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께 귀를 기

울이면 하느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종말론은 바

로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과 희망

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지만 우리 개개인

은 그 종말적인 순간을 우리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 순간순간 삶의 무게에 쓰러지고 절망하고 분

노하고 파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종말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버립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 그래서 하느님의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내

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 병을 더 키우는 것과 같

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에 도착하여 고별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그 종말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

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코 13: 27) 

라고 말씀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 모두

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 각자를 선

택하셨다고 천명하십니다. (참조 요한 15: 16)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이라 단언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에 찬 교훈

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은 혹세무민의 협박이 아니라 비

관론자의 변명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

활을 통하여 증명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말

라 죽듯이 고난과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말

씀을 듣지 않고 자신안에 갇혀버리는 이들이 많

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나 평가

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배려와 

이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웃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회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구원입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

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습니다. 

경제적 절망에 빠진 이들에 고통에 배타적 비판

이나 동정이 아니라  포용적 배려와 나눔으로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

시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는 이들의 사명

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어 뽑힌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모아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셋째 주일 (11월)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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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간 : 11월 24일(토) - 11월 25일(일) 

신청 포트폴리오 마감 : 11월 18일(오늘) 

전시 장소 : 퀸즈성당 친교실 

신청 자격 : 브루클린 교구 가톨릭 신자 

신청비 : 한 작품당 $40 (1인 3점 미만 출품) 

문의 : 황혜성 카타리나 (347) 804-2684 

김재국 요셉. 감사합니다.  

일시 : 11월 24일(토)  2 p.m. 성당 친교실 

특별헌금  

 

찬미와 함께하는 치유피정 

날짜 : 
대상 : 모든 신자와 내적 외적치유를 원하는 분  
피정내용: 기도와 찬미를 통한 치유 

안나회 만두 

안나회에서 만두를 1봉지에 $10 판매합니다.  
정성으로 빚어 만든 만두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부모 교육 (유아 세례) 

일시: 11월 24일(토)  8 p.m. 정 토마스 교육관 
유아 세례 

일시: 12월 2일(일)  1:30 p.m.  본당 성전 

추수감사절 미사 시간 변경 

11월 22일(목)    8:30 p.m. 미사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대림 판공성사  

본당: 12월 18일(화)  8 p.m. 
 

브루클린 교구 소속 타 본당 판공성사  

베이사이드 성당: 12월 19일(수)  8 p.m. 
브루클린    성당: 12월 20일(목)  8 p.m. 
우드사이드 성당: 12월 21일(금)  8 p.m. 

판공성사 

안나회•요셉회 판공성사 

12월 18일(화)  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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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 학생 미사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9:30 a.m. 혹은 

12:30 p.m. 미사를 자녀들과 함께 참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방과후 공부방  
시간 : 3 - 6 p.m. (월–금) 

대상 : 킨더 - 5학년 

등록기간 : 수시 등록 

2018 바자회 당첨경품 수령일  

사무실에 보관중인 바자회 당첨경품을 11월  

25일(일)까지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관 : 브르클린 교구 성소국  

신청 자격: High School 남학생 (9학년 - 12학년)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접수 : 성소 후원회 

문의 : 손영호 (917) 742-3448 

St. Paul 의료선교  

일정 : 2019년 5월 24일(금) - 2019년 5월 30일(금) 
장소 : 볼리비아 

김문수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의료진을 모집합니다. 내/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의 환영합니다. 또한, 스페니쉬 통역하실분 

찾습니다.  
연락처 : jsypodiatry@gamil.com  

The Giving Tree 자선 모금 (나눔과 기쁨)   

 Tree 설치 장소 : 친교실 입구 

 기부방법 : Giving tree에 붙어 있는 카드나    
사목회 데스크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서 기부

하고 싶은 물품을 선정하여 기부합니다.  
 기부 기간 : 11월 18일(오늘) - 12월 23일(일) 
 기부 문의 : 사목회 데스크 

기부된 모든 물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일학교(초등부) 크리스마스 쇼 연습일정 

12월   2일(일)      1:30 p.m. - 2:45 p.m. 
12월  9일(일)     1:30 p.m. - 2:45 p.m. 
12월  16일(일)     1:30 p.m. - 2:45 p.m. 
학생들은 모든 연습에 참가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은 어머니 연합회에서 준비해주십니다.  
픽업시간은 2:45 p.m. 신 교육관입니다.  

한국학교 휴교 

11월 24일(토) 

한국학교  

     꾸리아 평의회  
   일시 : 11월 18일(오늘) 2 p.m.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11월 25일(일)  2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채플  

울뜨레아    

11월 18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월례회 

11월 18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11월 18일(오늘)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사목회의  

11월 28일(수)  9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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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공동체 소식                                                                                                       2018년  11월 18일 

 윤기춘, 이봉자, 정우곤  

 

  

  

생활 상담소 

우리의 정성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Flushing 1구역 1반  

반장 : 전윤애 아녜스 (718) 541-7970 

Flushing 2구역 1반  

반장 : 서 스텔라 (347) 308-3420 

Bayside 구역 3반  

반장 : 이헌구 요셉 (917) 622-7028 

Bayside 구역 4반  

반장 : 권문희 세실리아 (646) 812-0804 

Fresh Meadows 구역 1반  

반장 : 조재홍 레지나 (718) 263-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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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St. Paul 

Cherry Hair  

체리 헤어 
718-661-1004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미술교육명문 

박종숙 데레사 

718-445-9000 
35-82 161 St. 신정갈비뒤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가정용 상업용 일체 

646-753-0470 

제미 장의사 
(718) 461-2660 

Leon E. Jamie 

(516) 780 - 3047 

광고주 모집 

동 물 병 원  
수의사 Patrick S Kim 
248-25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Flushing Animal Health  
149-3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224-7387 

 

부동산  

유강한의원  
Dragonfly Acupuncture 
신태경 프란체스카 

718-640-5184 
160-20 Willets Point Blvd.  

Whitestone, NY 

약사 신인순 레오니아 

36-32 Union St.  
Flushing, NY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347) 732-9808 

(718) 913-9736 

사 고  상 해  

변 호 사 

718-229-8080 
201-363-0202 

아카디아 학원  
중고등부 입시 

ISEE, SSAT, SHSAT, 

SAT, SAT II, AP 

209-35 노던 #201 

646-975-0573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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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Intention: The Unity of Catholic Churches 
all over the World  
1. Pope Francis 
2. The healing of those harmed by the church 
 
How to pray :  
1. Weekday Mass - 5th decade of the Rosary (before 

mass) 
2. Sunday Mass - 1st decade of Rosary Pray (before 

all Sunday masses) 
3. Individuals, organizations groups - Full Rosary 

(Apostle’s creed, Our Father, 3 Hail Mary’s, Glory 
Be; 5 decades and Hail Holy Queen) 

 
Collection for Tally of Decades :  

Carpet Time 
Carpet time starts at 11 a.m. every Sunday. Our teach-
ers are not responsible for childcare before 11 a.m. due 
to our staff meeting and class preparations. We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 Sunday School Teachers  

Sunday School 

Special Collections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4th (Fri) - May 30th (Fri)  
Place : Bolivia (Santa Cruz & San Antonio) 
We seek medical staff to share God’s love together. 
Welcome to various specialties including internal medi-
cine/Surgery. Find Spanish interpreters.  
Contact : jsypodiatry@gmail.com  

Korean School 

The distance between the first coming of Jesus and the 
end of time is unknown. For those already dead it is 
just a moment; but we who live must wait for the ful-
fillment of the work begun by Jesus on the cross. 
God’s plan is working and continues to develop. When 
all is ripe, it will happen. Jesus, after his period of 
“waiting till his enemies are made his footstool,” will 
appear as dramatically as he left. We prepare for his 
return in power, glory and majesty. Keep watching!

Jeremiah Project  
Who : High School 9th grade to 12 grade (Only Boys) 
Place : Immaculate Conception Center, Douglaston  
Contact : Youngho Stephano Shon (917) 742-3448  

Somssi 2018 Amateur Artist Exhibition   
When : Nov. 24th (Sat) - Nov. 25th (Sun)  
Exhibition location : Church basement  
Exhibition for :  Poem, Traditional Calligraphy, Sculp-
ture, Painting, Drawing, Crafts, Photograph, Quilts, 
Embroidery (Sewing), etc.  
* The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Saturday, Novem-
ber 24 at 2 p.m.  Please attend the meeting on time.  

Infant Baptism  
Date:  Dec. 2nd (Sun)  Time:  1:30 p.m.  

Christmas Show Practice  
Dec. 2   (Sun) 1:30 p.m. - 2:45 p.m.  
Dec. 9 (Sun) 1:30 p.m. - 2:45 p.m.  
Dec. 16 (Sun) 1:30 p.m. - 2:45 p.m. (dress rehearsal) 
Students must stay after 12:30 p.m. mass.  
Lunch will be provided and pick up is at 2:45 p.m.  

Church Office Closed  
Date : Nov. 22nd (Thu)  
There will be 7 a.m. mass but NO 8:30 p.m. mass. 

Korean School Closed 
Date : Nov. 24th (Sat) 
Due to the Thanksgiving, Korean School will be closed 
on Nov. 24th and resume on Dec. 1st (Sat).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Date:  Nov. 24th (Sat)   Time:  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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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rayer 
                        

 That the Church may constantly prepare people to welcome Christ when he return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ose who guide nations may receive divine mercy and remember that mercy is for all.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tragedies caused by nature or human cruelty will not weaken our faith.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are gathered here will remain watchful in prayer as we look for Christ in our hearts 

during this coming holiday season.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remember that our loved ones who have passed are no longer in pain and are celebrating 

the feast with Mary and the saints. We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November 18, 2018 

  Every year around this time, our liturgical calendar draws to a close with dramatic imagery of the 
end of the world: the sky grows dark, the sun, moon and stars fall from the sky, the earth quakes and 
the sea boils. Terror and trembling seize the people. On one hand, some Christian sects use these texts 
to stir up their congregations into expecting the Second Coming of Christ. On the other hand, skeptics 
and atheists point out that Christians have expected the end of the world for more than 2,000 years and 
we’re all still here. 
 
  Interestingly enough, they’re both right. The earliest Christians (and Jews) experienced the end of 
the world in 70 A.D. when the Romans destroyed Jerusalem, burned down the Temple and sent the 
Jews into exile. Nine years later, the world ended for those living in Pompeii when Mt. Vesuvius 
erupted, the sky turned black, fire rained down from the sky, the earth quaked and the sea boiled. 
 
  Truth be told, every generation faces the end of the world, whether through war or natural catastro-
phe or political upheaval. The world ended for the Soviets in 1989. The world ended for Haitians in 
the 2010 earthquake. Even as you read this, the world is ending for Californians in the terrible wild 
fires. So the world is always ending somewhere and eventually it will end for us. The question is, will 
we be ready?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3r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8, 2018 (Year B)  No. 2394 

Responsorial Psalm    ◎  You are my inheritance, O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Daniel  
  Daniel 12:1-3 (158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10:11-14,18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James Mun Jasmine Lee Simon Cho Suhyun Park·Grace Nam·Annie Mun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John Sun·Jason Yoo·Alice Choe 

9:30 A.M. MASS  

Opening          Lift High the Cross 713 
Breaking Bread Communion We Walk by Faith 

We Will Rise Again 
497 
440 

Breaking Bread 

Offering Sing to the Mountains 531 
Breaking Bread Closing 611 

Breaking Bread 

12:30 P.M. MASS 

Opening          Let Us Sing 203 
Children’s Mass Communion Bread of Friendship 302 

Children’s Mass 

Offering Lord, You know Me 232 
Children’s Mass Closing God Is Part of My Life 

235 
Children’s Mass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